














즐기다

주변촬영지

락고재(樂古齋)

한국의 전통 한옥 호텔 ‘락고재’는 130년 역사를 가진 

한옥을 인간문화재 정영진 옹이 개조한 문화공간이

다. 락고재라는 이름에는 옛것을 누리는 맑고 편안한 

마음이 절로 드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락고재

는 숙박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한정식 맛보기, 김치 담그기, 궁중 

복식체험, 판소리 및 가야금 공연 등 알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한정식으로 마련된 아침과 저녁 식

사를 제공하고, 무료로 한국 전통 다도를 체험해 볼 

수도 있다. 

락고재는 <영화는 영화다>(2008)에서 강패(소지섭)

를 위험에 빠트리는 인물이자, 결국 강패의 복수의 대상이 되는 박 사장의 고급

주택, 이나영과 오다기리 조 주연의 영화 <비몽>(2008)에서 꿈속의 장면들, 드

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2005)에서 다니엘 헤니가 머물렀던 숙소, 드라마 <쩐

의 전쟁>(2007)에서 신구의 대저택,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

서 화요비와 환희 커플의 신혼집 등으로 나왔다. 지금도 아름다운 정원과 멋스러

운 한옥을 촬영하기 위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나와 재동초등학교를 지나 첫 번째 골목으로 

우회전, 80미터 직진하면 보인다. 가회동사무소 맞은 편 골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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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거탑>의 촬영 장소

로를 향한 편안한 미소와 함께 걷는 드라마 속 삼청동길은 그들의 

미소처럼 편안해 보인다. 이러한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아닌, 삼청

동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도 있다. 

일본작가인 야마자키 도요코의 소설 《하얀 거탑》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하얀 거탑>(2007)에서 출세에 대한 욕망이 누구보다 강한 

야심가, 주인공 장준혁(김명민 분)이 자주 찾아가는 와인바 외부가 

바로 삼청동이다. 와인바 내부는 세트 촬영으로 이루어졌다. 

삼청동은 자연친화적인 한옥을 꾸며 만든 이색적인 카페와 레스

토랑 및 예술가들의 공방, 갤러리숍, 패션과 액세서리 로드숍, 그리

고 이색박물관까지 갖추고 있어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의 거리이

자, 현대 속에서 과거의 여유와 낭만이 어우러지는 문화 백화점 같

은 곳이다. 이런 점 때문에 삼청동 곳곳이 영화와 드라마 속, 배경

이 되고 있다. 


